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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ed for gardens is growing more and more as people's desire for nature grows around the world-wide interest 
in health. Natural environments such as gardens provide various health benefits to humans and are being reexamined 
for the health value of garde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scuss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benefits and their 
importance by investigating the direct impact of gardens on people. To analyze the relevant studies over the last 20 
years, searches were conducted in Google Scholar and PubMed databases using various keywords, and 11 studies presented 
evidence of the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ffects of the garden were deriv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paper, quantifiable grade was assigned, and the research result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nd the effect of 
the garden was reviewed in detail. The garden has helped reduce physiological stress and improve psychological conditions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relief by positively acting on brain function and blood pressure maintenance. The review 
identified differences in the impact on human health depending on the type of garden, suggesting that specific and 
diverse studies related to future gardens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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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커지면서 정원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정원과 같은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다양한 건강 편익을 제공해주며, 정원의 보건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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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연이 사람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경험

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건강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찰이 이루어져 왔다. 20세기에 제시된 몇몇 이론들은 식물이

나 물과 같은 자연적인 환경요소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

환자의 회복과 건강증진에도 긍정적인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을 강조하였다(Wilson, 1984; Kaplan and Kaplan, 1989). 하지

만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치유의 방법은 점차 기술적인 접

근방식으로 대체되었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방법이 치유에 효

과적이라는 사실은 과소평가되어 온 경향이 있다(Marcus and

Barnes, 1999; Ulrich, 2002).

1984년에 녹색 자연 경관이 환자들의 수술 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된이후로(Ulrich, 1984), 자연과건강과의 상관관계

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자연이 주는 건

강증진 효과가 재조명되고 있고,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안정

등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Velarde

et al., 2007; Lee et al., 2012).

21세기에 접어들어 숲이 인간에게 주는 심리적‧생리적 효과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심리

적 스트레스 완화 및 기분 해소, 자율신경활동의 안정, 스트레

스 호르몬 분비의 억제, 면역기능 강화 등과 같은 이전의 연구

들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건강 편익을 밝혀내고 있

다(Li et al., 2007; Lee et al., 2009; 2011; 2014; 2015;

Kobayashi et al., 2017). 주변이 나무로 둘러싸인 숲 내부에 있

을 때 얻게 되는 건강관련 효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노출에

도 기대할 수 있으며, 효과의 지속성도 예상보다 긴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숲이 주는 효과가 다

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Song et al.,

2013).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 휴식을 즐기기 위해 도심과 멀리 떨

어진 숲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대안으로 접근이 쉬운 도심

속 공원이나 도시숲을 많이 찾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

구들은 자연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연의 경관을 감상하는

행위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Morikawa et al., 1998; Wilder, 2014).

Ulrika(2004)는 작은규모라고 할지라도거주지 인근에서매일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정원

의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정원을 방문하거나 정원의 경

관을 감상하는 행위는 노인들의 우울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Ottosson and Grahn, 2005). 이는 고령

화 사회로의 전환기에 있어 정원이 건강증진과 유지에매우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례로 정원에서의 원예

활동은 혈압을 낮춰주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지도록 도와

주며, 치료기관에서의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m and Siu, 2010; Parkinson et al., 2011; Hassan et al.,

2018).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시민들의 건강증

진을 위한 정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원환경이 주는 직접적인 건강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

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

례도 매우 드물다. 정원의 실용적, 학술적 가치와 기능을 감안

해 볼 때,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향후의 연구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바쁘고 피로에 지친 현대인에게 정원은 효과적인 자연 치료

제가될 수 있다. 오랜역사와 함께 정원과밀접하게 살아가는

유럽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원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 정원에 대한 인식 개선

을 위해서는 정원이 주는 직접적인 건강편익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원이 인간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건강 편익에 대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조사․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현황과 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있다. 본 연구는 정원이 사람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심리적, 생리적 편익과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

기 위해 진행되었다. 최근 20년 동안의 관련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Google Scholar와 PubMed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진행하였고, 정원의 심리적, 생리적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11건의 연구를 도출하였다. 
논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량화 가능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정원의 효과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다. 정원은 뇌의 기능과 혈압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생리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불안과

우울증 완화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번 검토에서는 정원의 형태에 따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정원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 과학적 근거, 생리적 효과, 심리적 효과,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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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관련 연구 검토는 PRISMA(the guidelines of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연구들의 포함조건으로는 다음과 같

다. (1) 정원이 주는 직접적 건강 효과와 관련한 심리 및 생리

데이터를포함하고 있는논문, (2) 2000년 이후 게재된 연구로

서 결과의 신뢰도가 높은논문, (3) 정원의 환경 요인이 결과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연구. 우리는 Google Scholar와

PubMed 데이터베이스를통해 위와 같은포함조건에 부합하는

정원의 심리․생리적 효과에 대한 문헌들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garden”, “health”, “outcome”, “effect”, “public health”,

“psychology”, “physiology”, “mental benefit”, “social benefit”,

“landscape garden”, “QOL(quality of life)” 등 11개의 키워드

를 조합하여 검색을 진행하였고, 검토된 문헌들의 발간일은

2001년 02월 24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로 정해졌다. 본 연

구에서는 정원의 환경이 주는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원예활동과 같이 신체활동이 변인이 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는 가급적 제외하였고(Kam and Siu, 2010;

Parkinson et al., 2011; Hassan et al., 2018), 연구대상자의 수

가 현저히 적은 파일럿 연구(Se Wong, 2001; Goto et al.,

2011; Verra et al., 2012; Yu et al., 2017) 등도 제외하였다. 또

한 이번검토에서는 정원환경을 인지하는데있어핵심적인 감

각기관인 시각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후각과 촉각

등의 감각과 관련한 효과에 대한 연구도 배제하였다.

2. 연구 검토 체계

그림 1은 체계적 검토 흐름을 나타낸다. 우리는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위와 같은 키워드를 제목과 초록에 포함시킨 18,200

개의 관련 논문을 찾아냈다. 제목과 초록 등을 바탕으로 한 첫

심사에서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33편의 논문들이 도

출되었고, 전문을 다읽은 결과, 11개의논문이 본 연구에 적합

한 논문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연구 결과들을 기록한 논문들

을 수집하여 측정지표, 자극유형, 실험 프로토콜 및 결과들을

상세히 검토하였고(표 1),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들의 정량화

가능 등급을 평가하였다(표 2).

우리는 정원의 직접적 건강 편익과 관련하여 세 가지 관점에

서 문헌들을 검토하였는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인 정원에서의 활동, 대상자 특성, 정원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효과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정원에서의 활동을 구분

하는데 있어서, 고강도의 신체활동은 정원환경이 사람에게 미

치는 건강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움

직임을 최소화한 활동(감상, 방문및 휴식)들에 한정하였다. 대

상자별구분의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중에서는 대상자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었기에 성별과 연령(성인․아동, 노인)으

로 나누어 정원의 건강 관련효과에 관한 개인별차이를 도출하

였다. 또한 정원의 물리적 형태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Tong and Shao, 2017), 정원의 형태가 기하학형인지, 자연형

인지에 따라 사람의 심신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

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정원의형태를 전통형, 자연풍경형, 치료

형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Ⅲ. 활동에 따른 정원의 효과

조사된 연구논문들은 활동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크게 정

원을 감상하는 활동과 단순방문 및 휴식하는 활동으로 구분해

볼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양한 생리․심리적 지표를

사용하여 정원에서의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감 감소 등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1. 정원 감상의 효과

인간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자연의 향기와

소리, 감촉 등을 통해 만족감과 쾌적감을 얻는다. 이러한 효과

는 자연에머물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연을 시각

그림 1. 체계적 검토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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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평균� 연령(국적)

연구디자인

자극(시간),� 지표
효과

평가

등급

Lee�

(2017)

성인�

18명(50.0)

26.7±0.7

(한국)

-�12개의�도시․정원�풍경�이미지�

감상(90초)

-� 생리지표:� NIRS,� 수축기/이완기�

혈압

-� 심리지표:� POMS,� SD,� STAI

[생리적� 효과]

�전전두엽�혈류량의�경우�도시경관을�바라볼�때와�비교하여�정원경관을�

바라볼�때�좌뇌/우뇌에서�각각�혈류량�4.79%/3.42%�감소하는�결과가�

나타남.

�이완기혈압의�경우,�도시경관�감상할�때와�비교하여�정원경관�감상�시�

남성군은�4.2%�증가하였으며,�여성군은�4.2%�감소하였고�맥박․수축

기혈압은� 큰� 변화� 없음.

[심리적� 효과]�

�도시경관에� 비해� 정원� 경관은� 불안� 수준을� 20%� 감소시키며(POMS),�

부정적인� 기분� 상태를� 11%� 감소(SD)하는� 것에� 도움을� 줌.

Ⅰ

Tong� and�

Shao�

(2017)

성인�

104명(32.7)

22.3±2.1

(중국)

-� 자연형․기하학형의� 정원� 감상

(10분)

-�생리지표:�HRV,�맥박,�수축기/이

완기� 혈압

-� 심리지표:� SD

[생리적� 효과]

�자연형� 정원의� 경우� 이완기� 혈압� 5%� 감소,� 수축기� 혈압� 0.1%� 감소,�

맥박� 0.6%� 감소함.

�기하학형� 정원의� 경우� 이완기� 혈압� 5%� 감소,� 수축기� 혈압� 4%�감소,�

맥박� 1.3%� 증가함.

[심리적� 효과]�

�자연형�정원은�편안함에서�오는�즐거운�감정이�증가하는�반면,�기하학형�

정원에서는� 조화롭고�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임.

Ⅰ

Goto�

et� al.

(2013)

노인�

19명(82.0)

81.0

(미국)

-� 3가지� 형태의� 정원� 활동(5일)

(일본식�정원,�허브정원,�단일수

목공간)

-� 생리지표:� HRV,� 심박

-� 심리지표:� POMS

[생리적� 효과]�

�관찰기간�동안�일본�정원의�경우에서�심박수가�현저히�감소하는�결과를�

보임.

[심리적� 효과]�

�일본�정원의�경우가�3가지�공간�중�POMS�점수가�가장�크게�향상되는�

모습�(6가지�유형�중�긴장,�우울,�원기,�피로,�혼란�5가지�유형에서),�특히�

우울척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보였음.

Ⅰ

Stigsdotter�

and� Grahn

(2004)

성인� 656명(-)

-� (스웨덴)

-�직장�내�정원�유무와�그에�따른�

이용� 경험

-� 지표:� 설문지법

[효과]�

�직장�내�녹지지수가�높아질수록�스트레스가�감소하며,�정원�경관을�감상

하는� 행위만으로도� 인간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줌.

�정원은� 즐거운� 감정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킴.�

�정원에�접근하지�않은�경우,�긍정적인�감정이�감소하고,�스트레스�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Ⅲ

Stigsdotter�

and� Grahn

(2004)

성인� 953명(-)

-� (스웨덴)

-�가정에서의�정원�이용�경험과�관

련한� 스트레스� 민감도

-� 지표:� 설문지법

[효과]

�정원에서�시간을�보내지�않는�사람에�비해�일주일에�한�번�이상�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횟수가� 60%� 감소함.

�도심�속�공간보다�주거�공간과�인접한�정원�방문이�스트레스를�감소하는�

것에� 더욱� 효과적임.

Ⅲ

Rodiek�

(2002)

노인�

17명(100)

84.7(미국)

-� 정원그룹·실내그룹으로� 나누어�

스크립트� 활동(90분)

-� 생리지표:� 코티솔

-� 심리지표:� STAI,� a� ten-item�

scale(PGCPNARS)

[생리적� 효과]�

�정원환경은�실내환경에�비해�평균�스트레스�수준�2.5배�감소시키는�효과

를� 줌.

[심리적� 효과]�

�정원환경은�실내환경에�비해�평균�불안�수준�2배�감소,�부정적인�감정�

수준� 4배� 감소시킴.

�긍정적인� 감정� 수준� 정원의� 경우� 계속� 유지,� 실내� 경우� 약간� 감소함.

Ⅰ

Ottosson�

and� Grahn

(2005)

노인�

15명(86.7)

86.0(스웨덴)

-� 정원에서의� 휴식과� 실내에서의�

휴식� 비교(3일)

-� 생리지표:� 심박,� 수축기/이완기�

혈압

-�심리지표:�집중력�테스트(NCPC,�

SDMT,� DSF,� DSB)�

[생리적� 효과]�

�정원으로의�이동으로�인해�몸과�뇌를�통한�혈액�순환이�커진다는�경향을�

보임.

�혈압과� 심박수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음.

[심리적� 효과]

�야외에서�휴식을�취하는�것은�휴식�시간�직후�참가자들의�집중력을�크게�

증가시킴.

Ⅱ

표 1. 11편의 연구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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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상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기대할 수 있다(Kaplan,

1992). 인간이외부의 환경을 인지하는데있어 시각은 가장중

요한 감각이며, 매우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Ulrich, 1979). 따

라서 자연을 감상하는 행위를통해외적환경을 인식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생리적 변화가 유발될 수 있다.

Lee(2017)는 정원 경관 감상이 불안․긴장․피로․혼란 등

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또한 근적외선분광법(NIRS)을

이용한 전전두엽 혈류량 측정을 통해 도시경관을 바라볼 때에

비해 정원경관을 바라볼 때 O2Hb 평균값은 좌뇌와 우뇌에서

각각 4.79%와 3.4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는 경관이 뇌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하

며, 정원이 생리학적 긴장감 해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해의또다른연구(Tong and Shao, 2017)에서는 104명

(남성 70명, 여성 34명)으로 구성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0분

의 정원을 감상하도록하고, 감상 전․후로 자율신경계 변화와

수축기/이완기혈압․맥박을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은 경관 감

상 전과 비교하여 정원경관을 바라볼 때의 이완기 혈압이 5%,

수축기 혈압이 0.1%(자연형 정원)—4%(기하학형 정원) 감소

하는 결과를 보였다. 적정 수준에서의 혈압 감소는 생리적 스

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여, 정원 경관 감상이 인간

의 자율신경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

여준다. Goto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경관 감상 전․후를

비교하여 정원의 생리․심리적 효과를 보고했다. 뉴저지에서

진행된 실험은 19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원을 바

라보는 동안 POMS, HRV, HR를측정하였다. 그 결과, 긴장․

활기․피로․혼란의 점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는 심리적

효과가 나타났고, 심박수의 감소와 같은 생리적 효과도 도출되

었다.

북미와 유럽등의 서구 사회에서도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크

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

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많은 의료예산이각종스트레스로

저자명

(연도)

피험자� 수

(%� 여성)

평균� 연령(국적)

연구디자인

자극(시간),� 지표
효과

평가

등급

Whitehouse�

et� al.

(2001)

성인�

83명(79.5)

아동�

22명(45.5)

(미국)

-� 어린이� 병원� 내� 정원� 방문(2주;�

32시간)

-�지표:�거주�후�평가(POE),�인터

뷰,� 행동� 관찰

[심리적� 효과]

�성인의�경우,�정원�사용자의�90%가�정원�방문�후�긍정적인�기분�변화�

보고함.

�아동에게�있어�정원은�병원이라는�공간을�안전하게�느낄�수�있도록�돕고,�

병원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줌.

�정원�이용은�환자,�가족,�직원의�스트레스를�줄이고,�만족도를�증가시킴.

Ⅲ

Adevi� and�

Mårtensson

(2013)

성인�

5명(80.0)

(스웨덴)

-�재활�정원에서의�치료�활동�1.5

년(스트레스� 관련� 질병환자)

-� 지표:� 45-60분� 동안의� 인터뷰

[효과]

�정원은� 새로운� 것을� 유발하며,� 진정� 효과를� 줌.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속에서� 치유� 효과가� 나타남.

�참가자들은� 정원에서의� 재활� 실시� 후� 일상에서의� 만족감을� 유지함.

Ⅲ

Dahlkvist�

et� al.

(2016)�

노인�

290명(70.0)

84.8(스웨덴)

-�정원�방문�2달(일주일에�세� 번)

-� 심리지표:� PRS(회복척도),� VAS

(자가건강인식척도)

[심리적� 효과]�

�정원에서의� 매혹적인� 경험은� 자기� 인식� 건강� 평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줌.

�자연�경험은�시간이�지남에�따라�회복효과를�가져오며,�이는�건강에�도움

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Ⅱ

Sherman�

et.� al.

(2005)

성인과� 아동�

1,400명(63.0)

-� (미국)

-�소아암�센터�안�세�가지�유형의�

병원�정원�방문(60시간,�각�정원

에서�20시간씩)(꿈의�정원,�프렌

드십� 가든,� 버기� 가든)

-� 지표:� 행동� 관찰,� 거주� 후� 평가

(POE),� PedsQLTM� PFM

[심리적� 효과]

�성인에게� 있어�정원은� 불안� 수준�38%,� 슬픔� 54%,�분노� 49%,�걱정�

50%,� 피로� 26%,� 고통� 61%를� 감소하는� 것에� 도움을� 줌.

�또한�정원�내�물이�흐르는�소리를�즐기면서�휴식을�취하는�것은�성인의�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줌.

�아동에게�정원의�효과를�주기�위해선�정원�내�프로그램을�도입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임.

Ⅱ

표 1. 계속

등급 평가� 내용 기준

Ⅰ 객관적� 정량화� 가능한� 논문 생리지표� 포함

Ⅱ 주관적� 정량화� 가능한� 논문 심리지표� 포함

Ⅲ 정량적� 평가� 불가능한� 논문 -

표 2. 정량화 가능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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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건강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정원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Grahn and Stigsdotter(2003)의 연구에서는 스웨덴 9개의 도시

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656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와 정원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응답자들의 개인 데이터(연령, 성별, 직업, 가정 및

직장 내 정원 접근)와 정원 방문 및 감상 빈도, 건강상태(스트

레스 지수 등) 등을 조사했다. 직장에 만들어진 정원이 직원들

의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직

장인들을 대상으로 정원으로의 접근성과 정원 이용 수준에 따

라 총 네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등급 1: 직장 내

정원이없으며 휴식불가능, 등급 2: 직장내 정원이 있지만 휴

식불가능, 등급 3: 직장내 정원이 있고 때때로 휴식 가능, 등

급 4: 직장내 정원이 있으며 자유로운 휴식 가능). 응답자들의

설문을 통해 연구진들은 직장에서 정원을 조망하고 정원에서

휴식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매

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횟수가 훨씬 적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tigsdotter and Grahn(2004)의 또 다른 연

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실시된 해당 연구는 ‘도

시에서 주거용 주택을 둘러싼정원이 스트레스를덜받는일상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도움이될수 있을까?’는 물음에서 시작

되었다. 무작위로 선정된 953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

태와 가정에서의 정원 접근 및 이용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들의 74%가 정원(주거용블록에 속하는 개

인 정원이나 녹색마당)에 접근할 수 있었던반면, 26%는 정원

에 접근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후자의 사람들은 매년 스트

레스에 시달리는횟수가 전자에 비해훨씬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거주지에 정원이 있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현

저히 낮아짐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덜 시달릴 수 있

음을 시사한 것이다.

2. 정원 방문 및 휴식 활동에 의한 효과

Marcus(199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야외의 자연 환경으로 가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정원을 방문하는 것은 기분과 수면의 질,

마음의 평화를 향상시키며, 밖으로 나가 정원을 방문할 수 있는

주민들은건강과삶의 질도높아지는 것으로나타난다(Kearney

and Winterbottom, 2005; Rappe and Kivelä. 2005; Bergland

and Kirkevold, 2006; McCaffrey, 2007; Raske, 2010).

Ottosson and Grahn(2005)의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의미 있

는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실내에서의 휴식과 정원에서의 휴식

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공간에서 1시간 동안 여가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집중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수축기/이완기혈압

과 심박수를 측정했다. 그 결과, 야외정원에서 휴식을 취했을

경우, 참가자들의집중력이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

등 생리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정원으

로의 이동 등 신체활동으로 인해혈액순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추론하였다.

Ⅳ.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정원의 효과

1. 성별에 따른 효과

환경에 대한 심리적, 생리적반응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성별에 따른효과의 차이에서흥미로운 결과를 도

출해낼 수 있었다. Lee(2017)의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뇌전두엽에서의 O2Hb 농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참

가자의 경우도시와 정원의두풍경모두에서 감소세를 보였지

만, 남성 참가자의 경우 도시에서 뚜렷이 증가한 반면, 정원에

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경관에 따른 뇌반응의 차이

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

한 경향이 자율신경계 반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다. 이완기혈압에서 남성참가자는 정원경관(63.1±3.3mmHg)에

비해 도시경관(65.8±3.1mmHg)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여

성 참가자는 이와 반대로 정원경관(59.2±2.3mmHg)보다 도시

경관(56.8±2.3mmHg)에서 오히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샘플수의 한계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성별에 따라

환경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2. 연령에 따른 효과

유사분야의 많은 연구들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다양한 건강

관련 편익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긴 하지만, 연령대별로

그 효과와 정도가 각기 다를 수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11편의 논문들을 보면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들에 대

해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성인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정원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1) 성인과 아동
성인과 관련한 정원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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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은 대뇌전두엽의 혈류량을 감소시키며, 이완기/수축기 혈

압과맥박을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파악하였다. 심리적으

로도 정원은불안 수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부정적 기분

상태를 낮추고 편안함에서 오는 즐거움을 증가시킨다(Marcus,

1995; Lee, 2017; Tong and Shao, 2017).

Whitehouse et al.(2001)은 어린이 병원에 설치된 정원에서

환자, 가족, 직원을 대상으로 정원에 대한 인식과 경험, 활용도

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치유의 공간으로서 정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 거주 후 평가(POE), 행동관찰 및 인터

뷰를 통해 정원의 효과를 조사했으며, 환자가족과 병원직원을

포함한 성인 83명과 환자와 환자가족을포함한 아동 22명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인들은 정원에 대해 스트레스에

서 벗어나 평화로움을 느끼기 좋은 환경이며, 정원을 방문한

후에 기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단, 몇

분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였음에도 정원에 대해 긍정적이고, 느

긋하고, 평온하게 느끼게 하는 공간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다.

아동들에게 정원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장소로 평가되었다. 다양한 색깔과 꽃, 동물과폭포가 있

는 정원은 아동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느끼도록 하고, 긍정적

인 경험을 제공하는데있어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였다. 이를

통해 병원 내의 정원은 환자와 가족, 직원들 모두의 스트레스

를 줄이고,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후 2005년에 발표된 연구(Sherman et al., 2005)에서는, 소

아암 센터 안에 설치된 세 가지 유형의 정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성인의 경우, 병원 내부와

병원 내 정원을 비교하였을 때, 불안 수준 38% 감소, 슬픔

54%감소, 분노 49%감소, 걱정 50%감소, 피로 26%감소, 고

통 61%감소 등의 심리적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정원 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성인들에게 있어, 보다 이로운

효과를줄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아동의 경우유의

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동을 위한 별

도의 정원 이용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것으로판

단하였다.

이 같은 연구들을 보면 성인과 아동은 정원을 바라보는 시각

과 개념이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효과

의 차이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된 연구들에서의 연

구 환경이나 샘플 규모, 대상자의 속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학술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정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적인 결

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폭넓은 연구가 수반되어야할 것

이다.

2) 노인
인구통계학적자료를살펴보면(Antonelli and Fassone, 2000;

Kinsella, 2000; Robine and Michel, 2004; He and Kowal,

2016) 고령층 인구가 청년층과 중장년층 인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히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들과 관련이 있다. 고령화가 사

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많지

가 않다(McGuire, 2000). 요양기관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여가

관련 연구는 더욱 드물다. 신체적 제약이 많은 노인에게 있어

정원은 다양한 여가활동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의 안

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Ottosson and Grahn

(2005)의 연구에서입증되었다. 돌봄이 필요하여 노인거주시설

에 거주하는 15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내에서 여가시간을

보낼때와 정원에서 여가시간을 가질 때의집중력정도와혈압

과 맥박을 측정하였다. 정원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난

후 노인들의집중력은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혈압과맥박은

참가자들 간의 편차가크게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못했

다. 이후 신체적 한계를 가지는 노인들이 정원의 경관을 감상

하는 행위만으로도 심박수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과가 보고

되면서 정원이 노인의 신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Goto et al., 2013).

2016년 스웨덴에서는 29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원의 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회복환경지각척도

(PRS)가 사용되었고, 이것은 그 공간이 회복환경으로서 적합

한 것인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피험자들은 여름철동안 매주

평균 3회 정도 정원을 방문하였으며, 방문 전과 비교하여 방문

후 이들이 스스로 인지한 건강 효과의 평균값은 ‘최상의 건강’

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Dahlkvist et al., 2016). 이는 2002년

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7명의 노인

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비정원그룹과 정원그룹으로 나누

어 서로 다른 활동으로 인한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입증했다.

정원은 노인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환경은 비정원환경에 비

해 평균 코티솔 수치를 개선시켜 스트레스 수준을 2.5배 떨어

뜨렸고, 평균 불안수준을 2배, 부정적인 감정 수준을 4배 낮추

었다. 이러한 연구들로 보아 노인에게 있어서 정원은 다양한

심리적, 생리적 효과를 가져다줄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원

에 대한 접근성은 이러한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Rodiek, 2002).



강민지․김승주․진혜영․송수정․이주영 : 정원의 직접적 건강편익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3호(2020년 12월)� � 289

Ⅴ. 정원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따른 정원의

효과

정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식물은 예술적인 공간의 언어적 표

현으로 구성되어진다, 정원 경관의 특징은규모와디자인에 따

라 그 형태가 다양하며, 시각적 자극에 있어서형태는 매우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원 식물의 형태는

사람들에게 색다르고독특한 시각적 즐거움을 가져다 주며, 그

럼으로써 더욱 다양한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1. 전통정원의 효과

Lee(2017)는 전통정원은흔히 지역의 공통적인 경관의 특징

을드러내고, 도시민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지역의 정

체성을 나타낸다고 표현했다. 또한 역사문화적 요소를 시야에

포함하기 때문에 숲이나 공원 등 다른녹지공간과는 다른독특

한 경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정원과 일반적 도시공간에서 촬영된 사진 이미지를 사용

하여 일반 성인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이미지를 바라볼 때의

심신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정원이 형성하는 경관은

도시 경관에 비해 대뇌전두엽 영역에 있어서의 혈중산화헤모

글로빈(O2Hb) 농도를 감소하게끔 하였고, 부정적인 기분 상태

를 현저히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주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Goto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일본식

정원을 포함한 3가지 형태의 정원에서의 활동을 통한 건강 효

과를 관찰하였다. 해당 연구에서일본식 정원은석등, 연못, 단

풍나무가중심이 되어일본 전통정원의 경관을 연출하였다. 정

원의 식물은 다양한 높이와 질감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단풍

나무와 석등 외에도 전경에 있는 지피식물, 중간지대에 있는

단풍 사이로 바위와 관목, 배경으로서의 나무의 다른 질감 등

다양한 시야를 제공했다. 심리적 결과로 일본정원은 다른 두

형태의 정원에 비해 ‘긴장’, ‘우울’, ‘피로’, ‘혼란’의항목에서 가

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활기’ 항목 또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생리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일본정원 경관을 바라보

는 동안에 평균심박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교감신경활동또한

크게 감소했다. 일본정원(72.3±.52bpm)을 보는 동안 1분간의

평균 심박수(bpm)는 다른 유형의 정원 공간(75.6±.54bpm)과

대조 경관(75.4±.82bpm)을 보는 동안 관찰된 심박보다 유의하

게 낮았다(p<0.05).

2. 자연풍경형 정원의 효과

앞서 얘기한 Goto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전통정원과 함

께 허브정원, 단일수목공간을 비교하였다. 그들은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친숙한허브종류 21가지를엄선하여 식재하였고, 정

원에 대각선 보행로를 내어 피험자들이 정원으로 걸어 들어가

도록 설계하였다. 정원에는 나무 그늘이 없었고, 시야가 트여

어느 곳에서나 잔디밭과 꽃, 허브들을 감상할 수 있게 조성되

었다. 반면, 그들이 실험에서 통제공간으로 설정한 단일수목공

간은 잔디밭이 있는 단순한 조경 공간과 담벼락 옆의 어린 떡

갈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 공간이었다. 다른 테마정원과

비교하였을 때 단일수목공간의 경우 ‘분노’와 ‘우울’의 총점이

감상 이후 증가하였고, 허브정원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

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생리적인 효과를 비교해 보

았을 때 생리적 안정 효과가 컸던 일본식 정원에 비해 허브정

원과단일수목공간에서는 심박, 자율신경계반응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중국에서도 정원의 형태를 달리하여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

를 조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Tong and Shao, 2017). 정원의

형태로서 자연형과 기하학형 정원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형태

의 정원을 감상할 때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104명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정원을 감상하는 동안 교감/부

교감신경계 활동과 수축/이완기혈압, 맥박과 심리설문을 진행

하였다. 연구결과, 평균이완기혈압에서 자연형정원을 감상한

뒤뚜렷하게저하되며, 이는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수축기 혈압에서는 약간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기하학형정원을 감상한 후에는

평균 이완기 혈압과 평균 수축기 혈압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맥박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평가에서는 기

하학형 정원과 비교하여 자연형 정원에서 피험자들의 긍정적

인 감정은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하였

다. 이 연구를 통해 정원의 형태에 따라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생리적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원의형태적 특

성과 그 효과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정원을 치유의 공간

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것으로

기대된다.

3. 치료정원의 효과

식물과 정원이 환자에게 이롭다는 믿음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그것을뒷받침하는 근거는 동서양의 다양한문화를통해

알 수 있다(Velarde et al., 2007). 중세시대 유럽의 수도원 정

원에서부터 19세기 유럽과 미국의병원들을 보면 많은 경우식

물을 이용하여 정원을 조성하였다. 역사적 자료들에 따르면, 과

거의병원들은 환자들을 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중점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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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일환으로 정원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Whitehouse

et al., 2001). 실제로 치료를 받는 많은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의료

시설의 환경 특성이 지목되고 있다. 즉, 치료를 위한 공간임에

도 불구하고, 환경은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Ulrich, 1999). 이러한 상황에서

Kaplan(1983)은 자연환경에 노출되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해소

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연환경은 사람으

로 하여금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공간에 대한 정보처리 부하

를 줄여주어 심리적으로 훨씬 여유로움을 느끼도록 해주기 때

문이다. 야외공간(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야외 자연공간)은 양

로원 등 주민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으며

(Cohenmansfield, 2007), 야외공간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Bengtsson and

Carlsson, 2006). 자연공간은 치매환자들의 증상 완화를 위해 효

과적일 수 있으며(Lovering et al., 2002; Ottosson and Grahn,

2005), 자연과 식물을 관찰하고 신선한 공기를마시는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유익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Kearney and

Winterbotom, 2006).

Adevi and Martensson은 스웨덴의 재활 정원이 사람에게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인터뷰를통해 연구하였다. 재활

정원에서 1년 6개월동안 치료 활동을 진행한 5명의 연구참가

자들은 정원에서 진정 효과를느끼며 새로운 체험을 하였으며,

재활 치료를마치고 만족감이 상승하였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정원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

속에서의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Adevi and

Martensson, 2013).

병원 내 정원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과 병원 직

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족

도를 증가시키며, 불안, 슬픔, 분노, 걱정, 피로, 고통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에서 환자의 가족들은 고통과 슬픔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치유의 과정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다(Whitehouse et al., 2001; Sherman et al.,

2005).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원이라는 환경이 주는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한 검토로써 정원의 심리․생리학적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11편의 논문을 자세히 조사했다.

정원환경은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며,

부정적인 심리상태또한 현저히 개선시켜주는 효과를준다. 우

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도시 환경에 대한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감안해 보면, 정원을 바라보는 행위만으로도 심리적 안

정과 건강 상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유지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도시에

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정원은 녹색자연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직장이나 거주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언제든 접근이 가능한 정원은 스트레스 해소

와 기분전환 등을 위한 공간으로서많은잠재력을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활동 등의 변수를 최소화하고 정원의 환

경적 특성이 주는 효과에 중점을 두었고, 정원의 경관을 감상

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정원의형태와 정원을 구성하는 식물의종류와배치 등은 경관

적 특성을 결정하는데매우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로 인한 건

강 효과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자연

적 형태 정원과 기하학적 형태의 정원을 비교한 연구에서, 자

연형정원은쾌적하고 즐거운 감정을촉진시키며, 기하학형정

원은 관람객의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게 한다는 결과를 보고했

다. 이러한 비교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좋으냐와

같은 이원법적 접근보다는 각각의 정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효과를 심층적으로 구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후각과 촉각을 통한 정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긴 하나, 향후 정원환경의 다감

각적 효과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원의 심리적, 생리적 효과는 식물의 양이나 환경 요소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단일 수목 공간보다 식물을 많이 포함하

고 있는 정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생리적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치료정원에서는 수(水)공간

이 이용자들에게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결과를 도출

했다.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정원 유형에 대한 선호도 또한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허브정원의 경우, 식재된 식물의 향에 따라

이용객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인이 심리‧

생리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로 비추어볼 때 향후 정원의 건강증진 효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정원의 형태적 특성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표본그룹을 대상으로 정원의 환경요소들이 건

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적 연구와 함께, 이를 활용

하여 정원모델을 유형화하는 계획적 연구, 그리고 정원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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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한 유효성 평가 연구 등과 같은 일련의 연구들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치유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원

에 있어서는,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특정 증상과 정원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에비던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에 특화된 정원 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토한 11편의 논문 중 상당수는 해외에

서 진행된 연구들로서, 국내에서 정원의 직접적 건강효과를 평

가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 정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화된 목적을 위한 기능별 정원에 대한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과학적 근거에 기

반한 정원 연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간의 연계와 민, 관, 학의협력을통

한 유연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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